
좀처럼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

는 제주유나이티드가 홍명보 감독

이 떠난 울산 HD를 상대로 홈 4연

승에 도전한다.

제주는 26일 오후 7시 제주월드

컵경기장에서 울산 HD와의 하나

은행 K리그1 25라운드 경기를 갖

는다.

제주는 9승 2무 13패 승점 29로

리그 8위, 울산은 12승 6무 6패 승

점 42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강원과의 원정경기에서 0-4

로 대패한 제주는 울산과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홈 4연승과 함께 분

위기 반전을 시도한다.

하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울산과의 경기는 만만치 않다. 주

민규가 울산으로 이적한 후 제주

는 최근 5경기에서 전패했다. 특히

수비가 무너지면서 지난해 6월 경

기에선 5점을 내주는 등 대량 실점

을 허용하기도 했다. 최근 10경기

로 넓혀도 단 1승을 거뒀을 뿐이고

24골을 내주고 11골을 얻는데 그

쳤다.

26일 경기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울산의 주득점원인 야고

와 주민규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가 연패에 빠진다면 수원에

서 이승우까지 영입한 전북(리그

10위, 승점 23)에게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강등권

추락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골 결정력을 높이는게

우선이다. 제주는 올 시즌 310개 슈

팅 중 유효슈팅이 97개에 불과하

다. 특히 페널티박스 내에서 168개

의 슈팅을 날리고도 고작 25득점에

그치고 있다.

제주는 22~23라운드에서 연속 골

을 넣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리 조나탄과 팀 도움 1위를 달리

는 서진수,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

한 구자철 등의 역할에 기대를 걸

고 있다.

한편 제주는 이날 경기를 제주

청년들이 실질적인 가치와 혜택

을 체감할 수 있는 제주청년센터

브랜드 데이 로 개최하고 다양한

경품과 함께 각종 이벤트도 제공

한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100년 만에 펼쳐지는 스포

츠의 향연으로 지구촌의 중심에 다

시 선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26일 오

후 7시 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2

시 30분) 파리 센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으로 17일간 열전

의 막을 올린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승 후보

우상혁과 여자 수영의 베테랑 김서

영이 선상 개회식에서 공동 기수로

태극기를 펄럭이며 입장한다.

전 세계를 위협한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

된 후 열리는 파리 올림픽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래 8년 만

에 관중과 함께하는 최대 스포츠

잔치로 역사에 남을 예정이다.

파리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1900년, 19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하계 올림픽을 성대하게

준비 중이다.

대회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 폭염 우려

가 많이 줄었다. 완전히 개방된 대

회 를 표방한 파리 올림픽은 1만500

명의 참가 선수가 완벽한 남녀 성비

균형을 이룬 첫 대회가 될 예정이다.

원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에 등록된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와 IOC가 여러 사정으로 고

국을 떠난 선수들을 위해 결성한

난민팀을 포함해 207개 팀이 하계

올림픽에 참가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나

오지 않아 파리 올림픽에는 NOC

기준으로는 205개 팀만 참가한다.

엘리트 스포츠의 최대 위기에 직

면한 대한민국은 이번에 21개 종

목, 143명의 선수만 파견했다. 1976

년 몬트리올 대회 이래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다.

대한체육회는 소수 정예 국가

대표를 위해 파리 외곽 퐁텐블로에

사전 훈련캠프와 급식센터를 아우

른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 을 12년

만에 조성하고 기적을 준비했다.

양궁과 펜싱에서 금메달 5개 이

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이내

를 목표로 내건 대한민국은 현재

수영, 육상,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등 다른 종목에서도 힘을 보태 목

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

감에 불타 있다.

미국 데이터 업체인 그레이스노

트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를 획

득해 종합 순위 10위에 오를 것으

로 전망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탓에

IOC의 징계를 받아 8년 만에 하계

올림픽에 복귀한 북한은 7개 종목

에 16명의 선수를 보냈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 우정의 한판 대결을 벌인다.

거의 전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확보한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을 따

돌리고 금메달 40개 가까이 따내

종합 순위 1위에 오르리라는 전망

이 우세하다.

올림픽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선

거 운동에 나선 골프 여제 박인비

의 IOC 선수위원 당락은 8월 7일

결정된다.

80억명을 돌파한 지구인들은 파

리 올림픽 센강 수상 행진을 두고

개최국의 예술적 역량을 집대성했

다는 평가를 받는 올림픽 개회식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그랑 팔레, 베르사유 궁

전, 파리의 상징 에펠탑과 트로카

데로 광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과

상징성이 큰 유적지를 경기장으로

탈바꿈한 프랑스의 창의력이 더해

져 스포츠와 예술의 앙상블이 선사

할 색다른 재미도 이번 대회의 흥

밋거리다. 연합뉴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10

파리서 100년 만에 열리는 스포츠 대축제

100년 만에 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는 파리의 상징 에펠탑과 개회식의 주요 행사가 열릴 트로카데로 광장 일대가 불을 밝힌 채 전 세계에서 올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은 26일 오후

(현지시간)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센강과 트로카데로 광장 일대에서 성대한 개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을 시작한다. 사진은 크로스 필터를 사용해 촬영한 에펠탑 일대 모습. 연합뉴스


